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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

된 이은경 작가가 1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개인전 과일상회를연다

작가는 평소 가장 좋아하고 즐겨먹는 과일

을소재로작업을한다 과일이그려진아크릴

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후 겹쳐보이게 하

는기법을사용했다 각판마다과일채색농도

를달리해실제색감을보여주고있다

전시장에펼쳐진아보카도 자몽 딸기 바나

나 체리등생생한표현된과일들은상큼함이

느껴진다 작가는 화려한 색감으로 먹음직스

럽게 묘사한 과일을 통해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우리사회 현실을 작품 속에 드

러내고있다

제주대학교미술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한

이씨는 개인전 상상하는맛아름다움의재구

성 아름다움을 탐하다 등을 열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

아시아 5개국작곡가들이사라져가는 소리

와 언어를탐색하고이를새로운사운드퍼포

먼스로선보이는공연을펼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

규 이하 ACC)은 1415일 오후 5시30분 사

라져가는목소리들을극장1무대에올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밴드 어어부 프로젝트의

밴드마스터이자영화 곡성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타짜 음악감독인 작곡가 장영규

가큐레이터로참여했다

또한일본에서영화음악가로활발한활동을

하고 있는 아사창(AsaCHANG) 중앙아시

아의 현대음악 대표주자로서 우즈베키스탄에

근거지를두고있는아티옴킴(Artyom Kim)

마닐라 출신의 일렉트로닉 디제잉 아티스트

칼리프8(Caliph8) 레바논 및 중동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사운드 아티스트 라에드 야

신(Raed Yassin) 등 아시아 5개국 뮤지션들

이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침묵 속에 사라져가는 소

리들의 변주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음악을만날수있다

참가 뮤지션들은 각국의 사라져가는 언어

와 소리들을 리서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

그결과물을서로공유했다 이과정을통해원

본의 소리 위에 새로운 음악이 덧입혀지면서

만들어진 색다른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사한

다 예매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

와콜센터(18995566)에서가능하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20일까지 2016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에 참

여할교육생 30명을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멘토링

등 5개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6월1일부터

9월2일까지 14주간 진행되며 실습교육은 9월

부터 10월까지 광주비엔날레 등 11개 컨소시

엄기관에서현장을경험하는과정이다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한

호 쥬스컴퍼니 대표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

표등문화예술분야교수기획자등이강사진

으로구성돼있다

교육대상자격은▲국내외대학문화관련

분야학사학위취득(예정)자▲정부및지자체

의 문화예술교육 수료자(순수 문화예술 분야

제외) 등이다 20일까지 이메일접수(culture

062@navercom) 하면 된다 문의 062670

74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청년작가이은경개인전 과일상회

자몽

17일까지유스퀘어금호갤러리

문화전당 사라져가는목소리들 무대

1415일亞5개국뮤지션들소리언어탐색

오월광주를기리는클래식공연이마련된다

광주시립합창단의 베르디 레퀴엠과 광주국제

교류센터의 오월음악회다

레퀴엠(requiem)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

하는 미사음악으로 듣는 이들에게도 진한 감동을

준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귀)은 브람

스모차르트곡과함께 3대레퀴엠으로꼽히는베

르디의 레퀴엠을공연한다광주와민주정신의가

치를지기키위해산화한희생영령들의넋을위로

하는 518광주민중항쟁 제36주기 추모 공연이다

18일오후 7시 30분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베르디 레퀴엠은 혼성 4부합창 4명의독창자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작이다 이번 무

대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아픔과 정신을 기억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며 광주시립교향악단도

무대에오른다

레퀴엠은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등 유명 오

페라를 작곡한 베르디의 작품답게 역동적이고 극

적인매력이돋보이는작품이다특히웅장한연주

와 격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진노의 날(Dies

irae)은 매드맥스분노의도로 등수많은영화와

CF등에등장많은이들에게친숙한곡이다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박미자(이화여대 교수)

알토 이아정(경희대 교수)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

수) 베이스전승현(서울대교수)씨가참여한다

전석 1만원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gjart

gwangjugokr)예매가능 문의 06241552035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오월음악회는

15일오후 5시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열린다

오월음악회는광주에거주하는외국인들과시

민들이함께즐길수있는문화행사로지난 2003년

부터 매년 지역 음악인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올해는오월광주를함께기억하는것

과 함께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 음악회이기

도하다광주애육원 꿈을품은메아리합창단의

프랑스 동요 메들리(편곡 김현옥)로 시작하는 이

번공연에서는 님을위한행진곡을비롯해다양한

프랑스음악을만날수있다

피아니스트이성은씨는드뷔시의 달빛을들려주

며 소프라노 박계송미

나씨는 포레의 여기에

내영혼이를선사한다

외국인연주자무대도

눈에 띤다 바리톤 마리

스 뷔풀리스가 둘시네

아를 만난 돈키호테를

선사하며 바이올리니스

트 이든 존스는 뮤지컬

레 미제라블 메들리를

연주한다

또 소프라노 김미옥

강양은길애령박경숙김선희 테너 고규남씨가

비제의 그대 마음을 열어주오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맘열리고 구노의 파

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뱃노래 등을 선사하며

피아니스트 박의혁씨가 5월의 노래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들려준다

그밖에 가야금주자 성심온 서영무용단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이 아리랑 힐링 가야금 산조

와 한국 무용의 대화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선

사한다

전석 초대 공연으로 교류센터 홈페이지(www

gicor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226

273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문화전문인력양성교육생 30명 모집

 518 기리는클래식공연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위로와추모의선율 빛고을적신다

광주시립합창단은오는 18일 518 추모공연으로베르디의 레퀴엠을무대에올린다 사진은지난해광주시립합창단이광주시립교향악단

과함께공연한 엘리아공연모습 광주시립합창단제공

마리스뷔풀리스 길애령강양은

광주시립합창단 레퀴엠 무대

18일 문예회관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광주시향협연

광주국제교류센터 오월음악회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양한프랑스음악들려줘


